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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ntitative study of the interaction of the T(0,1) torsional mode with oblique defects in a 

pipe is presented in this paper. A mode decomposition technique employing the chirplet transform is 

used to separate the multimodal signals reflected from the defects. Reflection signals are obtained from 

experiments on a carbon steel pipe. The influence of the crack length and inclination angle on the 

reflection is investigated. Results show that for an oblique crack, the reflection coefficient is linearly 

dependent on the equivalent circumferential extent of the defect and is independent of the axial length.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coefficients for a steep defect are greater than those for a gentl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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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음속 유도파는 결함에 대한 민감도가 우수하

고 운전 중 검사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평판이나 

배관의 결함검출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

다.1,2) 그러나 복잡한 파동 발생 메카니즘 때문에 

유도파가 배관의 결함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현

상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3,4) 배

관의 결함에서 반사된 신호에는 모드변환(mode 

conversion) 등에 의해 원하지 않는 모드들이 존재

하게 되어 파동의 형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반사계수는 배관의 결함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결함에

서 반사된 신호를 분리하여 축대칭 모드의 진폭

에 대한 비축대칭 모드의 진폭 비를 구하여 계산

할 수 있다.5) 그러나 반사 신호에는 축대칭파와 

비축대칭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단일 모드들을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분산

성을 갖는 다중 모드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신호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다중 모드 파동을 분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기법이다.6) 이 기법의 분해능을 

개선한 분산기반 STFT7), 왜곡주파수변환8), 정합

추적9) 등도 유도파 신호해석에 이용되고 있다. 최

근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첩릿변환(chirplet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9726/kspse.2018.22.3.066&domain=http://kspse.org/&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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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을 이용한 모드 분리 기법을 개발하였

고, 이를 원주방향 결함 크기 규명에 활용하여 반

사 신호 진폭과 결함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였다.10)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원주방향 

결함 크기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

며, 경사결함(inclined defect)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렵다. 경사결함의 특성을 정확

하게 파악하지 않고 원주방향 결함 크기 판정에 

적용하였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결함 크

기를 실제보다 적게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사결함의  특성

을 파악하고 경사결함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와 모드분리

경사결함에 의한 반사 신호를 측정하고 반사 

신호와 결함 형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길이 2 m, 직경 4인치 배관(schedule 5, 보어

직경 101.6 mm, 두께 3.1 mm에 대해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장치 및 장비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기본 비틀림 모드 T(0,1)을 가진하고 수신하

기 위해 교차코일을 부착한 자왜센서를 사용하였

고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MsSR-3030을 사

용하였다. 자왜센서에서 입사되는 신호는 해닝윈

도우를 씌운 3사이클, 128 kHz 톤버스트(tone-bust)

이고, 하나의 신호변환기에서 수신과 측정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펄스-에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세 개의 배관에 각각 30°, 60°, 90° 경사각을 갖

는 결함을 가공하였다. 결함은 좁은 너비를 갖는 

노치 즉 슬롯 형태로 가공하였는데, 가공을 위해 

1.5 mm 커터가 장착된 밀링머신을 사용하였다. 

경사 결함은 자왜센서가 부착된 배관 끝단에서 1 m 

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점차 반대편 끝단으로 

길이를 확장시켰다. 가공된 슬롯의 깊이는 배관 

두께의 80%(2.5 mm)를 유지하였으며, 결함의 폭

과 두께도 2.5 mm, 2.4 m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

고, 결함 길이는 15 mm에서 120 mm까지 15 mm

씩 증가시켜 가며 변화시켰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결함에서 반사된 신호에는 다양한 분산 모드들

이 서로 혼재하거나 중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반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단일 모드들

이 필요하므로 결함 반사 신호를 분리하여 단일 

모드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최근 첩릿 변환을 이용

하여 모드를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10) 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경사결함 반사 신호에 적용

하여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분리된 모드를 이

용하여 반사계수를 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모드분리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첩릿은 시간, 주파수 천이(translation)와 확대

(scaling), 전단(shear)을 통해 연산된 Gabor함수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1)

여기서 , , , 는 각각 시간영역, 주파수영역

에서의 위치, 첩변화율(chirp rate), 지속시간을 나

타내고 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

이산화된 신호 이 주어졌을 때 이 신호를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갖는 첩릿의 합으로 표현

하고자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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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평균이 0이고 의 분산을 갖

는  백색 가우스 잡음이다.

결함반사 신호를 분해하여 가중치를 갖는 

Gabor함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최대가능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된다. 첩릿

의 매개변수들을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신호를 분석하여 첩변화율과 신호의 

지속시간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시간, 주파수영역에서의 위치를 추정한

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국부적인 관점에서 첩

변화율과 지속시간을 재추정한다. 마지막으로 

quasi-Newton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최대

가능추정치를 찾는다.

3. 실험 결과 검토

경사각이 30°이고 결함의 길이가 30 mm일 때 

결함과 배관 끝단에서 반사된 신호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결함에서 반사된 신호의 특성을 명확

하게 살펴보기 위해 결함반사 신호만 확대하여 

나타낸 결과가 Fig. 2(b)에 제시되어 있다. 축방향 

결함에서 반사되는 신호11)와 유사하게 경사결함에 

의해서도 일련의 펄스들이 반사 신호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첩릿변환을 이용하여 결

함반사 신호를 분해하면 첫 번째 펄스는 두 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모

드 중 첫 번째 모드는 T(0,1) 모드로 판명되는데, 

그 이유는 지속시간과 첩변화율이 이 모드와 매

우 근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번째 모드는 파

동이 전파하면서 신호가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첩변화율도 T(0,1) 모드보다 큰 값을 갖는다. 즉 

첫 번째 모드의 첩변화율은 1.69 kHz/ms로 10 

kHz/ms보다 매우 낮으며 0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두 번째 모드의 첩변화율은 -15.8 kHz/ms로 F(1,2) 

모드의 첩변화율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11)

따라서 경사각이 30°로 증가하면 축방향 결함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드변환이 발생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사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낸 Fig. 2(d)에서 더욱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모드에 대한 스펙

(a) Reflections from the defect and the pipe end

(b) Reflection signals from the defect

(c) Separated waveforms

(d) Spectrogram

Fig. 2 Time traces and spectrogram for the 30° 

inclined defect with 30 mm long

트로그램의 중심선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분산성을 갖는 모드의 스펙트로그램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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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부터 결함의 경

사각이 증가하면 비축대칭 모드로 모드 변환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펄스도 

분산성이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는 T(0,1) 모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Fig. 2(a)로부터 세 펄스 간의 시간간격이 축방

향 결함반사 신호보다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축방향 결함에 T(0,1) 모드가 입사되

었을 때 평균 시간간격은 0.096 ms인데 비해11), 

30° 경사결함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펄스 간

의 간격은 0.101 ms, 두 번째와 세 번째 펄스 사

이의 간격은 0.104 ms로 측정되었다. 이는 결함의 

전면부에서 반사된 파동이 경사결함과 다시 만나

기 위해서는 배관의 원주에 경사결함 길이의 원

주방향 성분(  sin)을 더한 만큼을 진행해

야하기 때문이다. 즉 T(0,1) 모드의 지속시간은 

 로 계산된다. 여기서 은 결함의 길

이, 는 경사각, 는 군속도이다. 경사각이 30°이

고 길이가 30 mm인 경사결함의 경우 파동 진행

거리는 15 mm이고 T(0,1) 모드의 군속도는 3.2 

km/s이므로 처음 두 펄스 간의 시간간격은 0.099 

ms로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 측정된 시간간격은 

0.101 ms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파동이 

결함을 통과할 때 전파경로가 길어져 위상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사결함에 의한 반사 신호의 특징을 자세히 

파악하고 경사각의 크기와 모드변환 사이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60° 경사결함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경사결함의 길이가 30 mm일 때 

60° 경사결함에서의 반사 신호를 Fig. 3(a)에 나타

내었다. 첩릿변환을 이용하여 반사 신호를 분리한 

결과를 Fig. 3(b)에, 분리된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을 Fig. 3(c)에 각각 나타내었다.

분리된 모드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모드의 첩

변화율은 각각 1.72, 1.81 kHz/ms로 측정되어 

T(0,1) 모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모드 사이의 시간간격도 0.126 

ms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산결과인 0.119 ms(이 

경우   = 26 ms)와 매우 비슷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파경로가 길어지는 현상을 고려하

(a) Reflection signals from the defect

(b) Separated waveforms

(c) Spectrogram

Fig. 3 Time traces and spectrogram for the 30° 

inclined defect with 30 mm long

면 두 모드는 60° 경사결함에서 연속적으로 반사

된 T(0,1)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네 번째 모드는 비틀림 모드가 모드 

변환된 휨파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Fig. 3(b)와 

3(c)에서 시간신호의 첩변화율과 스펙트로그램의 

중심선 경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0° 경사에서 모드 변환된 신호의 

진폭이 30° 경사에서 모드 변환된 신호의 진폭보

다 매우 크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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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부터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모드변환이 

더 쉽게 발생하고 변환된 모드의 진폭도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사각 60° 결함의 경우 

축방향 길이가 30° 경사결함에 비해 짧아 두 번의 

반사만 발생하였다.

경사각이 90°로 증가하면 경사결함은 순수한 

원주방향 결함이 된다.12) 이 경우 반사는 한 번만 

발생하고 비축대칭 결함에 의해 비틀림 모드에서 

휨 모드로의 변환도 명확하게 일어난다. 원주방향 

결함에 의한 반사 신호와 스펙트로그램은 선행연

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12). 연구결과에서 결

함반사 신호에는 T(0,1), F(1,2), F(2,2) 모드가 중첩

되어 나타나고, 첩릿변환을 이용하여 신호를 분리

한 결과 모드 변환된 휨 모드의 진폭이 30°, 60° 

경사결함의 휨 모드 진폭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첫 번째 T(0,1) 모드의 반사계수를 배관의 바깥 

원주에 대한 결함의 등가 원주방향 길이의 비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 Fig. 4에 제시되어 있다. 순수 

원주방향 결함의 경우 실제 결함의 길이와 등가 

원주방향 길이는 일치한다. 먼저 반사계수가 결함

의 실제 길이가 아닌 등가 원주방향 크기에 비례

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결

함의 축방향 길이의 변화가 반사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Carandente와 

Cawley13)는 배관에 다양한 형태의 3차원 결함이 

존재할 때의 T(0,1) 모드의 반사 특성을 규명하였

는데 연구결과로부터 반사계수는 결함의 형상과 

무관하고 계수의 크기는 축방향 길이의 변화나 

결함 깊이의 최대 위치에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결함의 깊이가 일정할

경우 반사계수는 결함의 등가 원주방향 크기에 

비례하고 축방향 길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반사계수도 증가

한다는 사실을 Fig. 4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함의 경사가 커질수록 등가 원주방향 길이가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T(0,1) 모드의 반사계

Fig. 4 Reflection coefficients for the first T(0,1) 

mode for the oblique defects

수는 결함의 원주방향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경사가 큰 결함의 반

사 신호 진폭이 경사가 작은 반사 신호 진폭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배관의 경사결함에 대한 T(0,1) 

모드의 반사 특성을 해석하고 이로부터 경사결함

의 크기 및 경사각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경사결함에서 반사된 신호의 모드를 분리

하기 위해 원주방향 결함반사 신호해석에 사용하

였던 첩릿변환을 사용하였고 경사결함 신호분리

에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경사결함 반사 신호를 분석한 결과 결함의 깊

이가 일정할 때 반사계수는 바깥 원주에 대한 등

가 원주방향 길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또한 반사계수의 크기는 결함의 축방향 길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사각이 커질수록 

모드변환도 쉽게 발생하고, 반사되는 신호의 진폭

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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